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와 직항 노선으

로 연결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유치

마케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말레이시아와 필

리핀의 미디어 등을 활용한 제주관

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공사의 초청을 받아 제주에 온 말레

이시아 인플루언서와 촬영팀은 제주

의 카페, 빈티지숍, 해녀체험 등을

체험하고 오는 30일 떠날 예정이다.

또 필리핀 여행업계 5곳과 언론 1곳

의 관계자가 제주를 방문해 제주의

자연경관과 이색 관광지 등을 둘러

봤다. 이들이 팸투어를 통해 개발한

상품은 올해 하반기 추가 운항할 예

정인 필리핀 마닐라와 제주 간 전세

기 상품으로 활용된다. 이상민기자

제주맥주는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8

일 밝혔다.

제주맥주는 흑돼지 두루치기, 한

치 물회, 갈치 조림 등 매콤하거나

차가운 제주 향토 음식과의 궁합을

고려해 제주 펠롱 에일 을 개발했

다. 이 맥주는 제주 곶자왈을 모티브

로 한 페일 에일 타입의 크래프트 맥

주로, 시트러스 향과 쌉싸름한 끝 맛

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

코올 도수는 5.5도이다. 지난해 8월

330㎖ 병, 355㎖ 캔 형태로 출시돼

제주도 내 한식당, 향토음식 전문점

중심으로 우선 판매돼 왔다.

제주맥주는 최근 주세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크래프트 맥주 시장 활

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

라 전국 소비자에게 다양한 크래프

트 맥주를 맛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제주 펠롱 에일 생맥주의 전국 판

매를 결정했다. 제주 펠롱 에일 생맥

주는 전국 주요 크래프트 맥주 펍과

음식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주맥주 문혁기 대표는 더 많은

소비자가 크래프트 맥주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통 채널을

확대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

구와 실험을 통해 맛을 개선하고 새

로운 레시피를 개발할 것 이라고 말

했다. 이상민기자

2019년 4월 29일 월요일6 경 제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주)영도종합건설=30일 창립 27주

년을 맞는 (주)영도종합건설(대표이

사 고영두 사진)은 앞서가는 창의

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주인정신 의

사훈 아래 차별화된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능력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삼영교통 사옥 신축공

사, 제주국제공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등

을 시공하고 있다. 고영두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

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물을 지역사회를

위해 쓰는 등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752-2411.

▶표선농협=5월1일 창립 47주년을

맞는 표선농협(조합장 고철민 사진)

은 서귀포시 표선지역을 대표하는 최

고의 금융기관 및 최상의 유통기관으

로 거듭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표선농협은 농협 창립 57주년

기념 총화상 수상, 종합업적평가 그룹별 2위, 상호금

융대상평가 우수상 등 수상하기도 했다.

고철민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

고,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농협을 만들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786-1000.

▶선진인쇄=5월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선진인쇄(대표 강규진 사진)는

탄탄한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 자

동 설비 구축 등을 기반으로 도내 인

쇄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에서 제주학

생문화원 인근으로 이전한 선진인쇄

는 광고 책자와 일반 서적, 화보집 등을 전문 인쇄하

면서 도내 인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규진 대표는 고객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앞

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722-7943.

▶고운이치과의원=5월2일 개원 32주

년을 맞는 고운이치과의원(원장 이

성주 사진)은 13명의 직원이 도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 최고의 시설과 장

비를 갖춘 가운데 진료에 임하고 있

다. 특히 임플란트 클리닉, 무통 및

레이저 클리닉으로 선진 진료 기술을

도입한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이성주 원장은 병원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 위해 최선을 다하

고 있다 고 말했다. ☎ 751-2875.

▶(주)광원=5월3일 창립 11주년을

맞는 (주)광원(대표 김정준 사진)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일본산 와규(和

牛) 와 제주산 한우를 취급하는 소고

기 전문점이다. 한라수목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국적인 외관과 정

원, 4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

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김정준 대표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철

저하게 품질을 관리할 것 이라며 세계 외식 문화를

대표하는 소고기 전문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744-1000.

▶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5월4일 개

점 26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노형금

융센터(센터장 겸 본부장 김철용 사

진)는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

은행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부터 금융센터로 바뀌면서 기업부문

과 리테일부문으로 업무를 세분화해 기업금융을 선

도하고 있다.

김철용 본부장은 항상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

는 등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744-2111.

▶휴애리(주)=5월5일 창립 12주년을

맞는 휴애리(주)(대표이사 양지선 사

진)는 사랑과 휴식이 있는 공원 이라

는 슬로건을 내건 자연 생활 공원으

로, 매화 수국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양지선 대표이사는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 732-2114. 이상민기자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금주(4월 29일~ 5월 5일)의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 사 명 대 표 창 립 일

(주)영도종합건설

표선농협

선진인쇄

고운이치과의원

(주)광원

제주은행 노형금융센터

휴애리(주)

고영두

고철민

강규진

이성주

김정준

김철용

양지선

1992년 4월 30일

1972년 5월 1일

1989년 5월 1일

1987년 5월 2일

2008년 5월 3일

1993년 5월 4일

2007년 5월 5일

당첨번호 10, 24, 40, 41, 43, 44

2 등

보너스숫자
17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로또복권 <제856회>

중국 돼지열병 확산에 국내 고깃값도 들썩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15~30일 뒤부터
국내 돼지고깃값 인상 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모습. 연합뉴스

제주 지역 휘발유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해 12월초 이후 5개월

여만에 다시 1500원대에 진입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

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제주

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07.94원으로 1주일 전보다 ℓ당

20.85원 올랐다.

제주지역 휘발유 값은 서울( ℓ당

1548.43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로 비싼 것으로 전국 평균(ℓ당

1453.21원)과 비교해서도 54.73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시내 대부분 주유소는

ℓ당 1520원에 휘발유를 팔고 있다.

제주지역 휘발유 값이 1500원대를

나타낸 것은 2018년 12월4일(ℓ당

1504.74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정

부의 유류세 감면 조치와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제주지역 기름 값은

올해 2월 27일 ℓ당 1358원까지 떨

어졌지만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오름

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경유 값도 1주일 전보다

13원 가량 오른 1381.84원으로,

14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름 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

황에서 다음 달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되면서 도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절반

가량 축소했다.

유류세 감면 정책 종료 시한이 당

초 5월에서 8월말로 연장되긴 했지만

감면 폭 축소로 다음 달부터 유류 제

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더 많아졌다.

기름 값 인상 시기는 다음달 7일

전후 사이로 점쳐지고 있으며 인상

폭은 제품별로 휘발유가 ℓ당 65원,

경유 ℓ당 46원, LPGℓ당 16원 등

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의 이란 원

유수입 예외적 허용조치(waivers)

재연장 불허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

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

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제품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 같다 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휘발유 값 오른다… 1500원대로 껑충


